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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5일                                           대통령 발언록

제23회 국정과제회의 및 오찬

‘2만 달러 시대’든 국가경쟁력이든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이 핵심전략

 

인재 수요자인 기업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방향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사이에 수요와 

공급을 논의, 조정, 통합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구는 정

부가 주도해서 시작하고, 시작되면 경제단체와 대학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

다.

 

산학협력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해 다른 대학들

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은 더 자율화되어 다양

하고 개방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방식도 더욱 다양화해

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산학협력정책을 기획, 조정할 협의체도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방의 대학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실천의 주역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협력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면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토론을 하고 그 결과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니 대학, 경제단체, 기업에서 참여해 주

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주셔야 그것을 정리하면 구체적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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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

제에 대해 아직까지 총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된 이유를 

찾아내 제거하고 부분적이라도 성공한 이유를 찾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기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별로 답답하지 않았거나 답답한데도 그 중요성

에 대해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문자로서 기업이 나서줘야 합

니다. 교육의 한 분야를 맡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만 달러 시대’든 국가경쟁력이든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이 핵심전략입니

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분야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패를 좌우하

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